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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을 시음하고 평가하는 것은 기민한 직감과 맛과 향에 대한 표현의 숙련됨이 만들어 낸다. 

KWC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소위 우리나라 최고의 소믈리에들을 대회 기간 내내 지켜 보면서 

느낀 소감이다. 그 진지한 평가의 결과가 8월호에 공개되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연속적으로 

와인 출품 수 기록을 갱신했다. 새로운 와인 산지에서 출품된 와인들과 새로운 빈티지의 매력

과 개성을 소개하고 싶어하는 와인 생산자들 덕분이다. 올해의 흥미로운 결과를 짚어본다.

글 신승우 사진 임정훈

KWC 2022
새로운 기록

KOREA WINE CHALLENGE

올해는 어느 해보다 출품 와인의 수가 많았다. 총 911종이다. 한 종

당 4명의 심사위원들이 시음을 마치면 서로 메모를 비교하여, 각자 

부여한 개인 점수에 대해 합의한다. 예선을 통해 600종의 와인들

을 추려내어 결선으로 올렸다. 다른 4명의 패널들이 다시 시음하고 

나서야 결선 결과를 얻게 된다. 예선과 결선을 모두 거쳐서 결국 높

은 점수로 Gold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심사위원 자신들

이 현재 일하고 있는 영업 현장에서 자신 있게 소개할 만한 정말 매

력 있는 와인이라고 인정했다는 뜻이다. 더구나 트로피를 받는 와

인이라면 탄탄한 구조감과 맛의 균형은 물론, 그 와인만의 섬세함

과 세련됨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 

대회 결선을 끝낸 다음 날인 7월 1일, KWC 

2022의 전체 수상 결과가 KWC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공개되었다. 올해 역시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소믈리에 50명이 심사위원으

로 참여하여, 예선과 결선 총 9일간 진지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들이 시음과 선택에 철

저 하려고 노력한 만큼, 주관사인 와인리뷰

는 KWC 2022의 결과를 주목함으로써 얻

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려 한다.

그런 이유로 결선의 마지막 하루는 트로피를 선정하기 위해 온전히 

할애한다. 20명의 심사위원 앞에 각 부문 최고 점수를 받은 결선 

와인 7종씩을 똑같이 배분했다. 트로피의 영광을 얻으려면, 결선 

마지막 날 초청된 20명의 심사위원들의 세 번째 시음에서 가장 높

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특정 생산지, 품종 등 와인에 대한 개인 편

견을 방지하기 위해, 예선부터 시작된 이 모든 과정은 블라인드로 

평가한다. KWC 대회의 목적은 이렇게 진지한 과정을 통하여 수상

하게 된 와인의 품질을 인정하고 홍보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이 

대회를 이끌어 온 최훈 대표는 대회 9일간 오전 9시 30분 브리핑 

때마다 심사위원들에게 다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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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세를 누리는 평론가와 유튜버, 혹은 핸드폰 어플의 평가와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결국은 영향력 경쟁이다. 코리

아 와인 챌린지는 18년의 역사만을 맨 앞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대

신 이번 호에 실린 수상 결과는 대한민국 최고 소믈리에 50명이 진

지하게 토론하고 서로 설득하면서 만들어 낸 결과임을 강조하고 싶

다. 이것이 KWC가 추구하는 심사 방식의 구조이다. 한국이라는 

공통의 문화적 테두리 안에서 인정받는 와인 전문가가 된 다수의 

소믈리에들의 공감으로 선택된 와인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진지함

과 집중의 시간으로 시음 수고를 아끼지 않은 50명의 KWC2022 심

사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한다.

도표 1. KWC 2022 상위 9개국 메달 현황

나라/지역별 Trophy Best of 
Country Gold Silver Bronze 총합계

France 1 1 19 18 16 55

Languedoc 3 6 4 13

Champagne 1 1 6 3 1 12

Rhône 4 3 2 9

Alsace 2 1 3 6

Bordeaux 2 4 6

South 
West

1 3 4

Roussillon 1 2 3

Beaujolais 1 1

Jura 1 1

Italy 1 12 24 17 54

Toscana 5 6 5 16

Piemonte 1 3 5 3 12

Abruzzo 1 4 4 9

Puglia 1 4 2 7

Veneto 1 3 2 6

Campania 1 1

Sardegna 1 1

Sicilia 1 1

Umbria 1 1

Spain 1 1 11 11 17 41

La Mancha 1 4 1 4 10

Rioja 2 3 3 8

Murcia 2 4 6

Penedes 2 3 5

Ribera Del
Duero

2 1 3

Alicante 2 2

Jerez 1 1 2

Catalunya 1 1 2

Navarra 1 1

Valencia 1 1

Cariñena 1 1

Portugal 1 1 2 1 5 10

Península De
Setúbal

1 2 1 4 8

Douro 1 1

Madeira 1 1

나라/지역별 Trophy Best of 
Country Gold Silver Bronze 총합계

Chile 1 1 12 23 29 66

Maule Valley 1 3 5 6 15

Colchagua Valley 1 2 6 2 11

Maipo Valley 2 3 5 10

Cachapoal Valley 1 1 3 5

Curico Valley 1 1

Central Valley 2 2 9 13

Casablanca Valley 1 3 1 5

Aconcagua Valley 2 2

Leyda Valley 1 1

Sagrada Familia 
Valley 1 1

Limari Valley 1 1

Rapel Valley 1 1

Argentina 1 1 5 6 8 21

Mendoza 1 3 6 6 16

San Juan 2 1 3

Cuyo 1 1

Salta 1 1

Australia 1 1 7 20 18 47

Mclaren Vale 1 6 2 9

Barossa 1 4 2 7

Clare Valley 1 4 5

Adelaide Hills 2 1 2 5

Padthaway 1 1

Langhorne Creek 1 1 3 5

Clare Valley 1 1 2

Coonawarra 2 1 3

Victoria 2 1 3

Yarra Valley 1 1

Rutherglen 1 1

Tasmania 1 1

Riverina 1 1 1 1 4

USA 1 4 19 16 40

California 1 4 14 15 32

Washington 5 1 6

New Zealand 1 4 3 8

Marlborough 1 4 1 6

Hawkes Bay 2 2

상위 9개국
메달 총합계

6 9 72 128 127 342

국가별 정리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와인들을 국가와 와인 지역으로 세분해 보

니, 마치 와인 백과사전의 색인을 보는 것처럼 주요한 와인 산지들

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 특히 베스트 오브 컨트리를 선정하게 

된 기준인 메달 획득 상위 9개국의 메달 총 합계는 342종으로 전체 

수상 와인의 94%에 달한다. 구세계(Old World)는 프랑스를 선두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이 그 뒤를 이었고, 신세계(New 

World)는 칠레, 호주, 미국, 아르헨티나, 뉴질랜드의 순이었다. 

특히 칠레는 트로피 로제와 Gold 12종을 포함하여, 총 66개의 상

을 수상함으로써, 남아메리카 대륙의 와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가

격뿐만 아니라 맛으로도 그 존재감을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울레 밸리, 콜차구아 밸리, 마이포 밸리, 카차포알 밸리, 쿠

리코 밸리를 포함하고 있는 센트럴 밸리 지역에서 출품된 와인들에 

상이 집중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세계(New World)에

서 칠레의 매달 수에 가장 근접한 나라는 47개의 메달을 수상한 호

주였다. 그 중 화이트 와인의 메달 수가 13종인 것이 눈에 띈다. 쉬

라즈를 중심으로 만든 묵직한 레드 와인 뿐 아니라, 이젠 호주의 화

이트 와인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멕라렌 베

일, 바로사, 클레어 밸리, 애들레이드 힐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와인들이 나왔다.

“KWC의 가장 큰 강점은 여러분이다. 우리 대회는 전적으로 심사위원의 수준과 여러분의 

진지함에 의존한다. KWC의 결과가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이유는, 다시 강조하지만, 같은 음식 

문화를 배경으로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현직 소믈리에들이 품위 있는 설득의 과정을 거쳐 

선정해 낸 때문이다. 영국에 디켄터 어워즈 심사위원들이 있다면, 한국에는 코리아 와인 

챌린지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믿는다.

– 최훈 대표의 브리핑 중에서

주목할만한 결과

•� �출품 와인 수 작년의 888종에 이어, 올해는 출품 와인 수 911

종으로 새로운 기록

•� ��2022년 메달 획득 상위 4개국 칠레(66종), 프랑스(55종), 이태

리(54종), 호주(47종)

•� �2022년 국가별 최다 Gold 순위 프랑스(19종), 칠레(12종), 이태

리(12종), 스페인(11종)

•� �동메달 이상을 수상한 총 메달 개수는 364종으로, 전체 출품 

와인의 40% 이내

”

결선 심사위원



Wine Review  3130  2022 August

전체 Gold 개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9개의 Gold를 수상함으

로써, 프랑스는 그들의 일관된 높은 품질 수준을 또 한번 입증했

다. 샴페인 지역은 트로피, 베스트 오브 컨트리, 6개의 Gold를 수

상함으로써 대회 최고의 영예에 해당하는 다수의 상을 휩쓸었다. 

프랑스에서 이 보다 더 눈에 띄는 와인 산지는 바로 랑그독

(Languedoc) 지역이다. 총 13개의 메달이 부여되었고, 이는 샴페

인의 12개를 뛰어넘는 성적이다. 프랑스 최대 와인 산지임에도 불

구하고, 과거에 랑그독 와인은 그저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저렴

한 와인의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AOC와 IGP 등 원산지 증명

을 통한 품질 향상 노력이 계속 되었고, 수백 명의 의욕 있는 생산

자들에 의해 중급 이상의 와인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빠르게 전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랑그독을 포함하여 루씨옹(Roussillon), 그리고 미네부아

(Minervior) 등이 위치한 남서지방(Southwest)에서 출품되고 수

상된 와인 수를 더해 보면 총 20종으로, 프랑스 전체 매달 개수의 

3분의 1 이상이다. 세계의 와인 지형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

명한 증거이며, 프랑스의 와인 지형 변화의 좋은 사례이다. 이는 단

순히 지구 온난화의 영향 때문이 아니다. 열정 있는 이 지역 생산자

들과 그들의 창의성을 발휘한 다양한 와인의 개성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탈리아는 총 54개의 메달을 수여하여 고품질 와인 생산의 폭을 

입증했다.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토착 품종들로 와인

을 빚는 나라이다. 올해의 수상 결과는 이탈리아에서도 높은 품질

로 명성을 얻는 산지가 토스카나, 피에몬테 뿐 아니라 아부르쪼, 뿔

리아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부르쪼와 뿔리아, 이 두 

지역에서 수상한 메달만 16종이다. 총 41개의 메달을 차지한 스페

인에서는 중부 라만차와 무르시아, 페네데스 일대가 주목할 산지로 

부상되었다. 스페인 메달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들에서 나왔다.

KWC의 새로운 도전
올해부터는 KWC 최고의 메달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보여주는 글

로벌 개요를 통해, 눈에 띄는 와인 지형의 변화도 세심히 읽어내려

고 한다. 보다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 해의 두각을 나타내

는 신예 와이너리를 포함하여 매년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생산자

들을 응원하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 아직 진출하지 않

은 와이너리들을 찾아서 발전하는 한국 와인 현황을 설명하고 이

해시키고 대회에 참여시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총 364

종의 와인을 선정하여 KWC2022의 트로피, 베스트 오브 컨트리, 

금상, 은상, 동상을 수여하고, 수상 결과의 의미를 해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KWC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지향점은 결국 고객의 경

험(Consumer Experience)이다. 대회를 통해 선정된 와인들의 면

면을 알리고, 고객이 직접 그 와인을 선택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입맛과 취향이 있다. 개인 취향은 기계적 측정

치로 설명되지 않는다. 와인 경험이 아무리 많은 소믈리에라고 해

도 예외일 수 없다. 맛의 균형감이나 여운 등 제시된 평가 기준은 

분명하지만, 언제나 어느 정도 주관성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정말 좋은 맛이라든지, 오크 터치가 적당하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는 평가는 모두 각자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와인 전문가들

로만 구성된 KWC 심사 테이블의 똑같은 와인에 대해서도 약간씩 

다른 해석이 존재하며, 그들은 주관적인 해석을 서로 주고받는다. 

그 다름을 통과하면서, 심사위원 각자는 보다 현명하게 자신의 점

수를 기록하게 된다. KWC 수상 결과의 질적 풍요로움은 다양한 

취향들이 융화되면서 만들어 낸 공감으로부터 비롯되는 듯하다. 

도표 2. KWC2022 수상 메달의 글로벌 집계 현황

이제 KWC2022의 결과를 읽는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주어진 큰 몫

은 KWC 수상 와인의 가치에 대한 관심을 보내는 것이다. KWC스

티커가 자랑스럽게 붙어 있는 와인을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와인과의 기분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입안에서 정말 좋은 여운이 남지 않던가요?” 

사실 소비자들의 이런 코멘트를 듣기 위해, 와인 생산자들은 심지

어 생산 품종의 전환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이 출품한 와

인을 통해, 그들의 새로운 도전과 그 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

적인 평가를 얻고 싶어한다. 이것이 다른 대륙에 있는 생산자들이 

KWC에 매년 와인을 정성스럽게 보내는 이유이다.  

0 1 4 20 20

2 2 17 29 37

0 0 0 3 0

3 4 48 59 60

1 2 7 24 21

Trophy Best of Country Gold Silver Bronze

”“KWC 수상 결과의 질적 풍요로움은 다양한 취향들이 융화되면서 만들어 낸 공감으로부터 비롯되는 듯하다.

”
“세계의 와인 지형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며,

프랑스의 와인 지형 변화의 좋은 사례이다.




